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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편에게 살해당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
명복을 빕니다. 

 
 또 다시 일어난 이주여성 사망사건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.  

 지난 2019년 11월 16일(토) 경기도 양주시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살해
당했다. 가해자인 한국인 남편은 아내를 살해한 후 자신의 고향인 전북에 시신을 암매장
했다. 결혼 기간 동안 피해자는 가해자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무시 등 정신적인 괴롭힘을 
당한 것으로 알려졌다. 피해 이주여성은 한국에 온지 3개월 만에 남편에 의해 살해당하
고, 결국 암매장으로 끔찍하게 삶을 마무리했다.  

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은 끊이지 않았다. 당장 지난여름에 잔인하게 폭행당하는 동영상
이 SNS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. 이 사건처럼 이주여성이 사
망에 이르도록 폭력을 당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.  

 2007년 후인마이라는 19세의 베트남 여성이 국제결혼으로 입국한지 2개월 만에 46세 
한국인 남편에게 맞아서 사망한 바 있다. 이 사건은 이주여성이 겪는 극단적인 폭력을 
드러내는 첫 사건이기도 했다. 이 사건을 담당했던 2심 재판부는 가해 남편에게 12년을 
선고하며 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.

“노총각 결혼 대책으로 우리보다 경제적 여건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 타국 여성들을 마
치 물건 수입하듯이 취급하고 있는 인성의 메마름,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
한 남녀를 그저 한집에 같이 살게 하는 것으로 결혼의 모든 과제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



는 무모함,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은 이 사건과 같은 비정한 파국의 씨앗을 필연적으로  
품고 있는 것이다. 이 자리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대국, 문명국이란 허울 속에 갇혀 우
리 내면에 있는 야만성을 가슴 아프게 고백해야 한다.” 

 당시 재판부에서는 이주여성을 살해한 가해자 남편의 책임만이 아니라 상업적 국제결혼
을 가능하게 한 한국사회에 근본적인 책임을 물었다. 그러나 한국 사회는 답을 내놓지 
못하고 이주여성들의 비극적인 죽음도 이어졌다. 후인마이 사망 사건으로 12년이 지나는 
동안 이주여성들이 살해당하는 현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뿐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 
한국 사회가 변화된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. 이주여성은 안전하리라 믿었던 
가정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. 
 
 정부는 존엄한 존재로서 이주여성이 이 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거시적으로 제시
하길 바란다.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길 바
란다.   

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

2019년 11월 19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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